
성격차지수(GGI)로 살펴보는
한국의 양성평등 현황과 과제

※ 이 콘텐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의 
 자료를 카드뉴스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.



성격차지수
(Gender Gap Index)란?

성격차지수(GGI: Gender Gap Index)는 2006년부터 세계 

경제포럼(WEF : World Economic Forum)에서 매년 발표하는 

지표로서 경제, 정치, 교육, 건강에 대한 성별 격차를 통해 성평등 

정도를 파악하는 지수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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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격차지수(GGI)의
측정 방법

성격차지수(GGI)의 지표별 성 격차(성비)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합니다.

모든 지표는 성 격차(성비)로만 측정하며, 국가별 발전상태를 고려하여 성평등 

을 측정합니다.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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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콘텐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의 
 자료를 카드뉴스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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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격차지수(GGI)의 특징

첫째, ‘수준(level)’보다 ‘격차(gap)’를 측정합니다. 

한 국가의 실제 수준에서 활용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닌, 자원과 

기회의 접근성에 관련된 성별 격차를 측정합니다.

둘째, 성과지표의 차이를 측정합니다. 

성격차지수(GGI)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건강, 교육, 경제 

참여, 정치 권한부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데 

목적을 둡니다. 이때, 국가의 특정 정책,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

산정에 활용하지 않고,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

있습니다.

 

셋째, 성불평등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

한국의 성격차지수(GGI)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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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“한국의 GGI 점수와 순위” (검색일 2024.12.10.)
주석: 1.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(no inequality), 0이면 완전 불평등
           2. WEF 2020 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되었으나 보고서명에 따라 2020으로 표기함

2024년 기준,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격차지수(GGI) 점수 및 순위는 완만한 

속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. 2024년도에는 GGI 평균 0.696점으로 전체 

146개국 중 94위를 기록, 전년도의 0.680점(105위)과 비교하여 0.016점, 11위 

상승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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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국의 성격차지수(GGI) 점수 및 순위(2014~2024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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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<건강>과 <교육> 분야에서는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1에 근접한 높은 
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, <경제>와 <정치> 분야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줄이기 
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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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격차지수(GGI)로 보는
한국의 성평등 수준(종합)

자료: World Economic Forum(2024)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, p. 325

글로벌 성격차지수 2024
(Global Gender Gap Index 20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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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과 생존 순위건강과 생존

<건강 및 생존> 분야에서의 점수는 0.973점~0.980점으로 높은 편이지만, 국가 

순위는 1위~87위로 연도별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.
* 2024년 1위 국가인 가이아나 등 26개국의 점수는 0.980으로 47위인 한국과의 점수 차이는 0.004점에 불과
    합니다.

성격차지수(GGI)의 지표별 성 격차(성비)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합니다.

모든 지표는 성 격차(성비)로만 측정하며, 국가별 발전상태를 고려하여 성평등 

을 측정합니다.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을 의미합니다.

<건강과 생존> 분야에서의
여성과 남성의 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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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“한국의 GGI 점수와 순위” 재구성
주석: 1.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(no inequality), 0이면 완전 불평등

2. WEF 2020 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되었으나 보고서명에 따라 2020으로 표기함

<한국의 성격차지수(GGI): 건강과 생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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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육적 성취> 분야에서의 점수 역시 0.960점~0.980점으로 높은 편이지만, 

국가 순위는 100위권 전후로 낮은 편입니다.
* 2024년 1위 국가인 벨리즈 등 28개국의 점수는 1.000으로 100위인 한국과의 점수 차이는 0.020점에 불과합니다.

자료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“한국의 GGI 점수와 순위” (검색일 2024.12.10.)
주석: 1.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(no inequality), 0이면 완전 불평등
           2. WEF 2020 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되었으나 보고서명에 따라 2020으로 표기함

교육적 성취 순위교육적 성취

<한국의 성격차지수(GGI): 교육적 성취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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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육적 성취> 분야에서의
여성과 남성의 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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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경제적 참여와 기회> 분야는 2014년 0.512점(124위)에서 2024년 0.605점 

(112위)으로 상승하며 평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만, 아직 여성과 남성의 

격차 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
* <경제적 참여와 기회>는 1위 0.874점 146위 0. 311점으로 국가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.

자료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“한국의 GGI 점수와 순위” (검색일 2024.12.10.)
주석: 1.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(no inequality), 0이면 완전 불평등
           2. WEF 2020 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되었으나 보고서명에 따라 2020으로 표기함

경제적 참여와 기회 순위경제적 참여와 기회

<한국의 성격차지수(GGI): 경제적 참여와  기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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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“한국의 GGI 점수와 순위” (검색일 2024.12.10.)
주석: 1.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(no inequality), 0이면 완전 불평등
           2. WEF 2020 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되었으나 보고서명에 따라 2020으로 표기함

<경제적 참여와 기회> 분야에서의
여성과 남성의 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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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정치적 권한> 분야에서의
여성과 남성의 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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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국의 성격차지수(GGI): 정치적 권한>

자료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, “한국의 GGI 점수와 순위” (검색일 2024.12.10.)
주석: 1.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(no inequality), 0이면 완전 불평등
           2. WEF 2020 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되었으나 보고서명에 따라 2020으로 표기함

정치적 권한 순위정치적 권한

<정치적 권한> 분야는 2014년 0.112점(93위)에서 2024년 0.223점(72위) 

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의 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가장 

높은 분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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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조사국의
평균 성평등 수준은? 

68.5%68.5%
구분 성격차지수 (전체)

0.9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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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(94위)

146위

보고서에 따르면, 조사 대상국 146개국 전체의 

2024년 성격차지수(GGI)는 평균 68.5% 입니다.



2024년 조사국의
평균 성평등 수준은? 

조사 대상국 전체의 영역별 평균치를 살펴보면 건강 및 생존 영역의 성별 격차는 

96.0%, 교육 수준 격차는 94.9%,  경제 참여 및 기회 격차는 60.5%, 정치적 

권한 부여 영역의 격차는 22.5%로 조사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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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건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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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경제포럼은 성격차지수(GGI) 상의 개별 지표들의 발전 속도가 각기    

다를 때,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합니다.

현재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조사국들이 교육·건강·정치·경제의 4개 분야에서 

완전한 평등에 도달하려면 134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. 

모든 영역에서의 성별  격차를 줄이고 완전한 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 

경제적, 정치적 영역의 개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

 

 

 




